
경부일반선 무궁화호 영등포역 진입 중 궤도 이탈(1보)

- 원희룡 장관, 신속한 사고수습 지시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11.6일(일) 20:52분경 용산발 익산행 무궁화호 

제1567호 열차가 영등포역 인근에서 운행 중 궤도(하행선) 이탈한 사고와 관련,

 ㅇ 철도안전정책관, 철도안전감독관·철도경찰 및 사고조사반을 현장에 

투입함과 동시에 철도재난상황반을 구성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 하에 

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.

□ 해외출장 차 사우디에 체류 중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“승객 불편 

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”을 지시하면서, 

 ㅇ “사고가 끊이지 않는 철도공사는 이제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

바꾸어야 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□ 한편, 어명소 2차관은 11월 6일 23시20분 대전 철도공사 본사에서 국토

교통부, 코레일이 참여하는 긴급대책회의를 주재, 철도공사로부터 사고 

현황 및 대책을 보고받고,

 ㅇ “최대한 모든 장비를 동원하여 사고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, 작업자 

안전에도 최선을 다해달라”고 당부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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